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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의유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한자(漢 

字)문화가 들어온 이후인 삼국시대부터라 하겠다. 삼국이 성립되 

기 이전인 원시시대, 고대의 씨족사회 내지 고대 성읍(城물)국가 

시대에는 아직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성이라든지 

본관(本實)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원시시대의 경우 조상 

이 같은 사람들이 각기 집단을 이루고 살아왔던 혈연공동체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씨족에 대한 관념이 매우 강하였다. 

그리하여 자기의 조상을 숭배하고 동족끼리 그들의 명예를 위하 

여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의 각 씨족들은 다른 씨 

족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 명칭만 있었올 뿐이었다‘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韓國中世社會史꿈f究』 , 

일조각, 1984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 풍의 사서(史 

書)에 의하면 고구려의 경우 시조 주몽(朱쫓)이 건국하여 국호 

(國號)를 고구려 (高句麗)라 하였기 때문에 고(高)씨라 하고, 백제 

는 온조(溫祖)가 부여에서 나왔다하여 부여(夫餘)씨, 그리고 신 

라는 박(朴) • 석 (륨) • 김(金)의 3성 전설이 있다하여 마치 삼국 

이 성읍국가 시대부터 성을 사용한 듯이 기술하고 있지만, 이러 

한 사실들은 중국문화를 수용한 이후 즉, 한자를 사용한 뒤에 

지어낸 것이다. 7세기 이전에 건립된 금석문의 내용 가운데 인 

명의 경우 성을 가진 자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를 뒷 

받침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성올 사용하기 시작하였을까.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고구려는 대략 장수왕(長壽王) 

때인 413∼491년부터 중국으로 보낸 국서(國書)에 고(高)씨, 백 

제는 근초고왕(fr혐古王) 때인 346∼374년부터 여(驗)씨라 하였 

다가 무왕(武王) 때인 600∼640년에 부여씨라 하였다 한편 신라 

는 진흥팡(振興王) 때부터 김씨 성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왕성(王姓) 이외에도 고구려의 경우 해(解) • 올(Z.) • 



예(禮) • 송(松) • 목(種) • 우(子) • 주(빼) • 마(馬) • 손(孫) • 창(용) 

• 동(童) • 예(휩) • 연(淵) • 명림(明臨) • 을지(Z支) 동의 10여 성 

이, 백제는 사(沙) • 연(無) • 협(값) • 헤 (解) • 진(륭) • 목(木) • 백 

(百) 둥 8대 성과 왕(王) • 장(張) • 수미(首顆) • 고이(古爾) • 혹치 

(黑臨) 퉁 10여 성, 그리고 신라는 박 • 석 • 김의 3성과 이(李) • 

최(崔) • 정(鄭) • 손(孫) • 배(裵) • 설(蘇) • 요(挑) 등의 10여 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삼국시대에 있어서 성씨는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즉 다른 

여러 집단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특권 

을 향유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종전보다 더욱 자기 씨족 내의 

혈연공동체의 일체감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성을 최초로 가지 

는 집단은 왕실이나 귀족과 같이 최상층의 지배 집단에서 비롯 

되었으며 이후 관료, 양인, 천민의 순서로 점차 보급되어 갔던 

것이다. 

성씨의 보급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고구려와 백제의 

성씨는 점차 도태되어 계승되지 못하였고, 단지 신라계의 성씨 

를 중심으로 후삼국 시대부터 한자성이 보급되어 갔다. 신라의 

경우 7세기 초에 신라의 종성(宗姓)인 김씨 • 박씨가 나오게 되 

며 설씨는 삼국 말기, 이씨는 경덕왕(景德王) 때에, 그리고 정씨 

• 손씨 • 배씨는 통일신라시대에 마지막으로 최씨는 신라 하대 

에 나타난다. 특히, 7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당과 신라 간의 문 

물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계기로 성골(聖骨)이 아닌 진 

골(륨骨)과 6두품(頭品) 계충이 점차 성올 취득하였다. 또한 신 

라가 통일후 9주와 5소경에 왕족이나 귀족을 정책적으로 이주시 

킨 결과, 성을 취득한 중앙의 귀족과 관료들이 수도인 경주뿐만 

이 아닌 지방에까지 거주하게 되면서 성의 사용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후삼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지방의 호족(豪族) • 촌주(村 

主) 동의 세력이 중앙 권력이 약화된 틈을 타 자칭성(自稱姓) • 

모성(冒姓) 둥의 방법올 통하여 점차 성씨를 취득하게 된다. 그 

들이 이처럼 성씨를 취득하게 된 데에는 그들의 지방사회 자체 
내에서의 성장과 신라의 중앙통치력의 약화라는 정치적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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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후삼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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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들 호족과 촌주들은 당시 사회 • 정치 

적 변동을 이끄는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여 그 시기의 지방 군 • 

현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계층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독자적으로 중앙 정부와 버금가는 스스로의 관반(官班)을 형성 

하고 지역주민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후삼국 시대 호족출신의 하나였던 왕건(王建)은 이러한 맥락 

위에서 후삼국을 통일한 뒤 고려를 건국하였다, 그는 건국 후 

곧 전국의 군 • 현 개편작업을 실시함과 아울러 군현에 각기 출 

신지와 거주지의 토성이 분정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성씨체계가 

확립되었다. 우리나라 성씨의 보급시기를 고려 초기로 잡는 또 

하나의 근거로 이중환(李重煥)의 『택리지(擇里志)』를 들 수 있 

다. 그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자 비로소 성씨제도를 전국에 

반포합으로써 사람들은 모두 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던 것 

이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이 모두 성씨를 가지지는 않았을 것 

이다 일부 특수층을 제외하고는 10세 말기 이후인 성종 대(982 

∼997)에 가서야 지방 군 • 현의 양인층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성 

씨가 수용되고 있었을 뿐이다 

이처럼 확립되기 시작한 성씨의 체계는 계속하여 분관(分實), 

분파(分派) 등 성의 분화와 함께 발전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왕조의 성립과 아울러 이 체제도 다시 정비되었는데 이것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관찬(官擺)지리지인 『세종실록지리지(世宗 

實緣地理志、)』와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魔)』의 성씨조이다‘ 위 

의 양 지리지의 각 읍(물) 성씨조는 인민CA民)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제된 성씨체계의 구체적인 자료로, 이를 통해 당시 

까지의 성씨를 파악할 수 있다 

성씨가 보급된 이후로도 공·사노비와 향(椰)·소(所) · 부곡 

(部曲)민, 역민(購民) • 진민(律民) 풍의 무성충(無姓層)이 존재하 

고 있었는데, 그들은 비록 점진적으로 성씨를 취득하긴 하였으 

나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성씨가 보급되는 데에는 시일이 걸렸 

다 그리하여 신분해방과 신분상승이 이루어진 조선후기에 이르 

러서야 성씨를 취득할 수 있었다 조선전기만 하여도 노비를 위 



시한 천민층이 전체 국민 가운데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서 

무성층도 그만람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무성층은 16세기 말기 

에 이르러 신분의 향상 내지는 신분해방을 통하여 성을 취득하 

게 된 계층으로 격상되었으니 조선후기 300년의 기간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189~년의 갑오경장(甲午更張)을 계기로 종래의 신분과 

계급이 타파되었으므로 성의 대중화가 더욱 촉진되었다 이어 

1909년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됨으로써 어 

느 누구라도 성과 본을 가지도록 법제화되었다. 이로써 우리나 

라 국민 모두는 성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성씨의특징에대하여 

우리나라의 성씨제도는 비록 중국 한자성(漢字姓)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나 그것을 수용하고, 정착·분화하는 과정에서 차 

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관습올 포함하고 있 

었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복잡하고 고유한 면이 많이 보이는데 이를 테면 성과 본관은 

가문을, 그리고 이름은 자기 기문의 세대를 알려주는 항렬(行列) 

과 개인을 구별히는 자(字)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성과 이름을 알면 개인은 물로 그 가문의 세대까지도 파악 

할 수 있는 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인의 성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부계(父系)를 본 

위로 한 칭호이므로 소속된 가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성은 변 

하지 않는다‘ 예컨대 호주가 ‘장’을 성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 

도 아내는 ‘박’을 성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며느리도 ‘홍’이 

라는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식이다. 이러한 사실은 출가한 후 

라도 반드시 자기의 혈통을 나타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 아 

닌가 한다. 이러한 성불변(姓不變)의 원칙은 우리의 성씨가 가지 

한국민의 싱씨린 무엇인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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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과계급타파 

한국인의 성은 

부계를본위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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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G()O。 이상이 

김‘이·박이다 

본관제의 기원 

는 또 하나의 특정이다. 즉 외국의 경우 가령 미국이라든지 유 

럽의 여러 나라들은 원칙적으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 

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남편의 

호적에 입적되어도 본래 가지고 있던 자기 성을 버리지 않고 그 

대로 기제한다. 게다가 혈연의식이 강하고 성씨에 대한 관념이 

지극히 남달라 호적에 반드시 본관을 기재하여 부계의 혈통을 

밝히고 동성동본(同姓同本) 사이에는 혼인도 하지 않으며 이를 

법제화까지 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는 성의 수에 있어서 270여 성에 지나지 않 

는데, 이것 역시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에 비하여 극히 적다. 

또한 인구의 50%이상이 김 • 이 • 박 • 최씨 등으로 구성되어 있 

어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 계통임을 알려 준다. 

성씨는 그 분화 과정에서 성만으로는 동족을 구분할 수 없었 

으므로 본관이 도입되었다 그리하여 성이 같아도 본관이 다르 

면 이족(異族)으로 여기고 성과 본이 같아야만 동족으로 간주하 

였다 그러나 이 경우 예외도 많다 성과 본관이 같아도 조상의 

연원을 달리하는가 하면, 성과 본관이 다를지라 하더라도 조상 

이 같을 수도 있다. 이처럼 성과 본관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 

며 우리나라 성씨체계의 또 다른 특징을 이룬다. 본관도 역시 

성과 마찬가지로 분관 • 분적(分籍)이 늘어남에 따라 처음에는 

시조의 출신지나 거주지를 발상지로하여 본관을 정하였으나, 점 

차 자손이 늘어나고 현달(願達)하자 봉군지(封君地) • 사관지(眼 

實地) • 벼슬 이름 • 후손의 일부가 새로 이주하여 정착한 곳의 

이름을 따라 새로운 본관지로 변하였던 것이다. 

본관은 신분의 표시이기도 하였기에 성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는 주로 지배층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후대에 내려오면서 점 

차 성이 보편화되고, 이에 따라 본관도 널리 보급되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 이르면 본관제가 정착하게 된다 본관제의 기원은 

고려 초 호족들이 점차 중앙의 귀족으로 신분상승을 하여 새로 

운 관료군으로 편입되자 현 거주지가 아닌 조상의 원래의 거주 

지를 본관으로 칭한 데서 비롯되었다. 곧 새로운 관료군(官傑群) 

으로 면입된 호족층이 상경입사(上京入{土)하여 개경에 모여 살 



게 되자 다른 호족이 가문과 자신의 가문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 

한 것이다. 그러나 본관이 하나일 경우 점차 그 가문의 수가 느 

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종전의 본관 

과는 다른 또 하나의 본관이 생겼으며,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 

본관의 수가 수십이 넘는 현상을 야기시켰다. 특히, 조선시대의 

경우 후손들 가운데 현달한 자가 배출되면 그를 중시조로하여 

새로운 본관을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또한, 본관은 개변(改變) 

이 심하였는데 성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신분질서를 중시한 우리 

의 사회에서는 이를 통해 집안의 격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족보(族讀) 역시 성씨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의 하나 

로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누구 하나도 이에 실려 있지 않은 사 

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다. 성씨 관계의 제일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는 족보는 처음 조선시대 초기 왕실과 관부(官 

府)에 의해 처음으로 작성 간행되었다. 그러던 중 명문 가문에 

의해서 사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였는 바 성종 12년 (1451)의 

힌국인의 싱씨린 무엇인가 15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民成化讀)』가 최초의 것이다 이후 16세 최초의 즉보는 r안동권씨성화보」 

기 중반인 명종 20년(1닮5)에는 『문화유씨가정보(文化柳民新靖 

讀)』가 간행되면서부터 이를 모범으로하여 명문세족(名門勢族)들 

이 앞을 다투어 족보를 간행하기 시작하엿다. 이러한 결과 17세 

기 이후 족보가 여러 가문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광명지역의 관적성씨(貴籍姓132) 

광명시는 삼국시대 이래 독자적인 구현으로 내려왔던 금천(휘 

川) • 과천(果川) • 안산(安山) 지역을 포괄하였던 시흥군의 일부 

지역이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광명의 옛지명인 시흥, 즉 금천(염 

川)을 본관으로 하는 관적성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금천은 조선시대 이래 서울의 근접지역으로 재경권귀(在京權 

貴)들의 농장과 별서(別뿔)가 많았다 그리고 왕실 • 외척 • 관료 

금천을본관으로히는 

관적성씨 



16 굉밍의 뿌리 

금천을 본관으로 한 lηH 성씨 

금전의 관적성씨 중 

강씨만이 즉보률남김 

들의 분묘가 도처에 산재하여 관리들의 출입이 잦았고, 기성관 

인들의 낙향생활과 타 지역 출신 사족(士族)의 이주도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이곳은 주민들의 신분 구조가 복잡했올 뿐만 아 

니라 성씨의구성도 매우 다양했다 금천현은 본래 고구려의 잉 

벌노현(仍않없縣)으로 신라 때 곡양(줬鍵)으로, 고려시대 금주(챔 

州)로 고쳤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라 금천현의 성씨를 살펴 

보면 토성(土姓)이 6개(李 • 趙 • 姜 • 莊 • 皮 • 桂), 망성 (亡姓)이 2 

개(尹 • 秋)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 토성 가운데 고려전기에 문벌 

귀족으로 성장한 것은 강감찬계(姜뼈贊系)의 금천 강씨(챔川姜 

民)였다 성씨들 가운데에서 15세기까지 현조나 명조를 확보한 

성씨들은 본관을 유지했지만 그렇지 못한 성씨들은 후대까지 계 

보가 이어지지 못했다. 

1930년대 전국 성씨조사에서 나타난 자료에 따라 금천을 본관 

으로 한 성씨를 보면, 강(姜) • 최 (崔) • 윤(尹) • 류(柳) • 조(趙) • 

서(徐) • 성(成) • 황(賣) • 임 (林) • 노(盧) • 어 (魚) • 유(劉) • 육(陸) 

• 장(莊) • 피(皮) • 계(桂) • 추(秋) 동 17개 성씨가 보인다. 이들 

금천의 관적성씨 가운데에서 족보를 남긴 것은 금천 강씨뿐이다‘ 

금천 강씨는 이 지역을 대표랜 관적성씨로서 금천에서 출자 

(버自)하여 일찍이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문벌귀족으로 성장하 

였다. 금천 강씨 문중에서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선조의 세계(世 

系)와 내 • 외자손의 계보를 초고 형식으로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족보를 간행한 것은 순조 3년(1803)의 <계해보>(쫓갖講)가 최초 

였다. 이때 만든 족보는 77판이었는데 이때부터 백여 년이 지난 

1911년 강교석 둥이 184판의 <신해보〉(辛갖讀)를 2차로 간행하 
였다 




